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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영어 단어 ‘mouth’는 신체 기관의 한 부분인 ‘입’을 지칭하기도 하지만,‘동굴이나 강의 

입구’를 지칭하기도 하는데 이 두 가지 의미는 서로 구분되지만 의미적으로 서로 관련되어 

있다.이처럼 한 단어가 구분이 되지만 서로 관련이 있는 두 가지 이상의 의미로 사용되는 것

을 언어의 다의성(polysemy)이라고 하고,다의성을 가지는 단어를 다의어(polysemous

words)라고 한다(Langacker1987,1991).1)언어의 다의성은 그간 여러 학자들의 연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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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이었고,많은 학자들에 의해 다양한 언어에 나타나는 언어의 다의성에 대한 연구가 이루

어졌다(임지룡,1996;Dirven,1985;Lakoff,1987;Kwon,2010;Tyler&Evans,2003;

Vyvyan&Green,2006참조).신체어(body-partterms)는 우리 몸의 기관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인간의 일상생활에서 늘 나타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인간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일상생활에서 늘 사용되는 표현이므로 신체어의 기본 의미가 일상생활과 관련

된 다양한 의미로 확장되어 사용되는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닐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인간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우리 몸을 대표하는 신체 부위를 지칭

하는 영어와 한국어 신체어 ‘head/머리’와 ‘face/얼굴’의 의미 확장의 기제를 살펴보고 두 

신체어의 의미 확장 양상의 차이점을 공간적 지향성이라는 인지적 과정의 관점에서 논의하고

자 하며,코퍼스 자료를 통해 보강하고자 한다.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영어와 한국

어 두 신체어가 가지는 의미 확장의 방향성 차이를 ‘head/머리’의 상향(UP)지향성과 

‘face/얼굴’의 전방(FRONT)지향성의 차이로 설명하고자 한다.또한 한국어 신체어 ‘얼굴’

과 ‘얼굴’의 유의어들은 어떤 연상적 의미의 차이를 나타내는 지를 검토하고자 하며,그 차이

점을 부정적 가치와 추상적 특성의 관점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2. ‘head(머리)’와 ‘face(얼굴)’의 다의성과 경험의 구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맞닥뜨리는 다양한 경험은 언어라는 기호를 통해 구현

(embodiment)되어 전달된다.즉,인간의 언어는 다양한 경험의 산물이고,그 경험은 다양한 

신체 활동을 통해 이루어지고,이러한 경험이 개념화되어 표현되는 대표적인 경우가 신체어

를 통한 개념의 구현이다(Lakoff,1987;Lakoff&Johnson,1980).신체어는 신체의 일부

분을 지칭하는 어휘를 말하는데,우리의 일상생활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우리가 사

용하는 언어에 반영되어 나타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이러한 경

험의 구현과 관련된 영어와 한국어 신체어의 예는 다음과 같다.2)

(1)Wegottotheheadofthismountainpasswiththisswitchbackroad

1)다의어는 한 단어가 가지는 두 가지 이상의 의미가 서로 관련성을 보이는 반면,동음이의어(homonym)는 

한 단어가 두 가지 이상의 의미로 사용이 되지만,이 의미들 사이에 관련성이 없다는 점(예:‘은행’과 ‘강의 

둑’을 의미하는 ‘bank’)에서 다의어와 동음이의어는 확연하게 구분이 된다(Tyler&Evans,2003).

2)본 연구에 사용된 영어 예문은 약 450만 단어로 이루어진 영어 말뭉치인 COCA(Corpusof

ContemporaryAmericanEnglish)에서 추출한 것이고,한국어 예문은 총 7,364,815어절로 이루어진 

국립국어원 한국어 말뭉치 <21세기 세종계획>서 추출한 것이다.예문 (5)-(8)은 한지형(2014)에 사용된 

세종말뭉치 추출 예문을 재인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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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ingdownhill.

(2)Itisnothelpfultoletallthisjustfloataroundinmyheadwithout

takingacloserlookandgettinginputfrom anobjectiveperson.

(3)Iwantpeopletoseeoneofthemostmagnificentcreaturesontheface

oftheearth.

(4)MichelleRobidaux,ontheotherhand,wasafaceinthecrowd.

(5)어느새 내 속에서는 또 기묘한 그 조바심이 머리를 들고 있었다.

(6)그는 사장에게 죄송하다는 말은 세 번씩이나 연이으며 머리를 조아렸다.

(7)그녀가 남들 앞에서 시댁 흉을 봐서 남편의 얼굴을 깎았다.

(8)‘부부가 살아간다는 것이,긴 세월 얼굴 맞대고 살 부비며 살아간다는 것이 저런 

모습이구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문 (1)에서는 영어의 신체어 ‘head’가 사람이나 동물의 머리가 아니라 ‘꼭대기’의 의미

로 사용된 것이고,예문 (2)에서는 ‘생각’의 의미로 사용되었다.예문 (3)에 사용된 ‘face’는 

실제 얼굴이 아닌 ‘표면’의 의미를 나타내고,예문 (4)는 ‘대표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각각 사

용된 것이다.예문 (5)에서는 한국어 신체어 ‘머리’가 실제 신체 부위가 아니라 ‘도출’이나 ‘시

작’을 의미하고,예문 (6)에 쓰인 ‘머리’는 상대방에 대한 ‘공손함’혹은 ‘복종’을 나타낸다.예

문 (7)에서는 ‘얼굴’이 실제 얼굴이 아니라 ‘체면’의 의미로 사용된 것이고,예문 (8)에 사용된 

‘얼굴’은 ‘부부사이의 친밀도’를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된 것이다.이와 같은 다양한 추상적 문

맥 의미는 ‘얼굴’과 ‘머리’에 대한 우리의 경험을 언어로 구현시키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난다.

일상생활에서 인간이 부딪치게 되는 다양한 경험이 구현되는 인지적 과정으로서 은유

(metaphor)와 환유(metonymy)가 제시되는데,이 과정에서 원래의 의미가 확장되어 새로

운 의미가 생성된다.인간의 경험이 신체어의 은유화 또는 환유화 과정을 통해 구현되는 과

정에 대한 연구는 주로 인지언어학 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고 할 수 있다(김옥분,

2000;김해연,2010;이광호,2006;임지룡,1995,1996,1997;Lakoff,1987;Seo,2006).

예를 들면,이광호(2006)는 신체어 ‘얼굴'과 ‘낯'의 의미 차이를 공시적 및 통시적 관점에서 

고찰하였고,김해연(2010)은 신체어 ‘얼굴'의 은유적 의미 확장 양상을 실제 언어사용 자료인 

말뭉치를 통해 인지언어학적인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신체어가 가지는 다의성은 여러 학자들에 의해 은유와 환유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연구

가 진행되었는데(김도형,2014;김옥분,2000;김해연,2010;안현정,2006;이광호,2006;이

경자,1998;Kövecses,2006;Lakoff,1987;Lakoff&Johnson,1999),여기서 (인지적)

은유는 우리의 일상생활을 개념화하는 우리의 사고 체계 전반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았다(Lakoff,1987;Lakoff&Johnson,1999).더 나아가 은유를 하나의 개념 영역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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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다른 개념 영역을 이해하고 경험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환유는 우선 물리적 인접성에 

기반을 두고 “AisB”의 다양한 도식을 사용하다.이러한 은유와 환유를 이용하여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었는데,예를 들어 김해연(2010)과 서향미(2013)는 각각 신체어 ‘얼굴'과 

‘face’의 은유적 의미에 대한 인지언어학적 분석을 제시하였고,배도용(2001,2002)은 은유

와 환유를 통한 신체어 ‘머리’의 의미 확장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한지형(2014)은 우리

말 신체어 ‘머리’와 ‘얼굴’의 의미 확장 양상을 서로 대조 분석하여,물리적 위치가 같은 두 

신체어의 확장 의미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고찰하였다.Brown&Levinson(1978;

1987)은 ‘공손성(politeness)’의 관점에서 신체어 ‘face’의 확장의미를 설명하였고,

Strecker(1993)는 노르웨이어(Hamar)‘face’의 확장 의미가 영어 ‘face’의 확장 의미와 어

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고찰하였다.

이제 영어와 한국어 신체어 ‘head/머리’와 ‘face/얼굴’의 의미 확장 양상을 살펴보자.

영어와 한국어의 두 신체어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주로 ‘head/머리’의 확장 의미나 ‘얼굴’의 

확장 의미 중 하나에만 집중이 되어 이루어진 반면(김해연,2010;배도용,2002;이광호,

2006),두 어휘의 기본 의미와 확장 의미의 차이를 비교하여 분석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한지형,2014).뿐만 아니라 ‘head/머리’와 ‘face/얼굴’의 기본 의미가 확장되어 쓰

이는 경우를 실제 언어 사용 양상을 보여주는 말뭉치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한 경우도 찾아보

기 쉽지 않다(김해연,2010;한지형,2014).이러한 이유로 이번 절에서는 신체어 ‘head/머

리’와 ‘face/얼굴’의 의미 확장 양상을 실제 언어자료를 바탕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신체어 ‘head/머리’와 ‘face/얼굴’은 모두 우리 몸의 비슷한 부위를 지칭하는데,이 두 

단어가 지칭하는 신체 부위의 인접성으로 인해 두 단어가 가지는 기본 의미는 매우 비슷하다.

다음은 두 단어의 의미적 유사성을 보여주는 예이다.3)

(9)방에 들어온 노학자의 이 말에 두 형제는 머리를 숙이고 얼굴을 들지 못했다.

(10)정주가 어느 결혼식에나 항상 머리를 내미는 것은 아니다.

(11)형준이는 바쁘면서도 언제나 모임에 얼굴을 내민다.

예문 (9)에서는 ‘머리’와 ‘얼굴’이 각각 동작 동사 ‘숙이다’와 ‘들다’와 결합되어 신체 부위 

‘머리’와 ‘얼굴’이 위와 아래로 움직이는 동작을 기술하는데,이는 두 신체 부위가 위치적으로 

인접하여 독립적인 움직임이 불가능하고 항상 함께 움직이기 때문이다.두 신체어 ‘머리’와 

‘얼굴’이 서로 교체되어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은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해 준다.4)예문 (10)과 

3)한지형(2014)에 사용된 세종말뭉치 추출 예문을 재인용한 것이다.

4)예문 (9)에 사용된 신체어 ‘머리'와 ‘얼굴'은 신체 부위 자체를 의미하는 원형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행위의 주체인 ‘두 형제'의 부끄러운 심리 상태를 보여주는 확장 의미로 사용될 수도 있다.두 신체어의 확

장 의미에 대한 논의는 다음 절에서 자세히 논의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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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에서도 두 신체어 ‘머리’와 ‘얼굴’이 각각 사용되었는데,이 예문에서도 두 신체어 ‘머리’

와 ‘얼굴’이 서로 교체되어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은 두 신체어가 비슷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영어 신체어 ‘head’의 원형 의미는 뇌,입,그리고 여러 감각 기관들을 포함하는 인간 신

체의 윗부분을 일컫고,신체어 ‘face’는 이마에서 턱에 이르는 머리의 앞부분을 지칭하는 것

이다5).마찬가지로 한국어 신체어 ‘머리’와 ‘얼굴’의 기본 의미에 대한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6)신체어 ‘머리’는 ‘사람이나 동물의 목 위의 부분을 지칭하는데,눈,코,입 

따위가 있는 얼굴을 포함하여 머리털이 있는 부분을 이르며,머리 안에 뇌와 중추 신경 따위

가 들어 있다.’신체어 ‘머리’와 비슷한 단어로는 동물의 머리 부분을 지칭하는 ‘대가리’가 있

고,한자어로는 ‘두(頭)’가 유의어로 사용된다.신체어 ‘얼굴’은 ‘눈,코,입이 있는 머리의 앞

면 혹은 머리 앞면의 전체적 윤곽이나 생김새를 지칭한다.’7)신체어 ‘얼굴’과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한국어 표현으로는 ‘낯’,‘낯짝’,‘꼴’등이 있고,한자어 표현으로는 ‘안면(顔面)’,‘면

상(面像)’,‘면목(面目)’,‘체면(體面)’등이 있다.주목할 점은 한국어 표현 ‘낯’이 중립적인 상

황에서 주로 사용되는 반면에,‘낯짝’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된다.‘꼴’도 ‘얼굴’과 비슷한 의

미로 사용되지만,‘꼴’이 머리의 앞면 자체보다는 전체적인 형상을 주로 의미한다는 점에서 

신체어 ‘얼굴’의 기본 의미와는 다소 차이를 보이는 것 같다.또한,한자어 ‘안면’과 ‘면상’은 

주로 신체 부위 자체를 의미하여 ‘얼굴’의 기본 의미로 사용되는 반면에,‘면목’과 ‘체면’은 

‘얼굴’의 기본 의미에서 확장된 의미로 주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8)

영어와 한국어 신체어 ‘head/머리’와 ‘face/얼굴’은 모두 원형 의미를 바탕으로 그 의미

가 확장되어 사용될 수 있지만,영어 신체어의 확장 의미가 한국어 신체어의 확장 의미에 반

드시 부합되는 것은 아닌데,이러한 차이는 다음 예문에서 확인된다.

(12)Forinstance,youmaywishtozoom inonthefaceofacoinand

thenfocusonabirdinthetopofatree.

(13)예를 들면,동전의 앞면(#?얼굴)을 확대해서 나무 꼭대기에 있는 새를 자세히 

살펴보기 바란다.

위 예문 (12)에서는 영어의 신체어 ‘face’가 사람 머리의 ‘앞부분’에 해당하는 동전의 ‘앞

5)CambridgeAdvancedLearner'sDictionary

6)연세한국어사전

7)옛말에서 신체어 ‘얼굴'은 사람의 전체적인 형체나 모습을 나타내는 의미로도 사용되었지만,현재는 그 의

미는 사라졌다고 할 수 있다.

8)김해연(2010:24)은 한국어 표현 ‘면목'과 ‘얼굴'의 기본 의미가 동일한 것으로 해석하였지만,‘면목'은 그 

의미가 오히려 ‘체면'과 비슷하여 ‘얼굴'의 기본 의미보다는 확장 의미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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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그 의미가 확장되어 사용되었다.하지만 영어와 달리 한국어에서는 

‘동전의 얼굴’은 허용되지 않으므로,이를 예문 (13)에서처럼 ‘동전의 앞면’이 아닌 ‘동전의 

얼굴’의 한국어로 직역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이는 영어와 한국어 화자가 일상 경험을 어

떻게 인식하고,신체어를 통해 어떻게 다르게 구현하는지를 보여주는 예문이다.따라서 영어

와 한국어 신체어 ‘head/머리’와 ‘face/얼굴’의 원형 의미가 은유화 및 환유화 과정을 통해 

어떻게 확장되어 사용되는지,신체어를 통한 일상 경험의 구현과정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분

석할 수 있다.

3. ‘head(머리)’와 ‘face(얼굴)’의 의미 확장의 공간적 지향성

본 장에서는 신체어 ‘head/머리’와 ‘face/얼굴’의 의미 확장의 차이점을 살펴보고자 하

며,그 주요한 의미 확장의 차이를 공간적 지향성의 관점에서 논의하고자 한다.즉 ‘head/머

리’의 의미 확장의 공간적 지향성을 상향 지향성으로 ‘face/얼굴’의 공간적 지향성을 전방 지

향성으로 보고,그 지향성을 코퍼스 자료를 통해 논의하고자 한다.

이러한 경향성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영어 신체어 ‘head/face’와 한국어 신체어 ‘머리/

얼굴’의 전체 사용 빈도수를 검토해 보자.아래의 표 1을 보자.

어휘 빈도수 어휘 빈도수

head 175,604 머리 2,708

face 159,140 얼굴 5,564

표 1. ‘head/머리’와 ‘face/얼굴’의 사용 빈도

표 1에 따르면 약 450만 단어 중에서 ‘head’와 ‘face’가 각각 175,604개와 159,140개가 

추출되어 두 어휘의 사용 빈도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반면 한국어 신체어 ‘머리’와 ‘얼굴’은 

각각 2,758개와 5,940개가 사용되어 두 어휘가 사용 빈도에 있어서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영어 사용자와 달리 한국어 사용자는 일상 경험을 ‘머리’보다는 ‘얼굴’의 은유화 또는 

환유화 과정을 통해 구현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9)이제 한국어 신체어 ‘머리’와 

‘얼굴’과 관련 유의어들의 전체 사용 빈도수를 아래 표 2를 통해 검토해 보자.

9)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말뭉치를 통해 추출된 전체 용례 중에서 명사로 사용된 경우만 무작위로 각 500개

의 용례를 추출하여 분석의 대상으로 하였다.500개를 초과하여 검색된 유의어의 경우도 무작위로 500개

를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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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빈도수 비율 어휘 빈도수 비율

머리 2,708 98.2% 얼굴 5,564 90.5%

대가리 50 1.8% 낯 107 1.7%

낯짝 19 0.3%

안면 44 0.7%

면상 4 0.1%

체면 173 2.8%

면목 26 0.4%

꼴 582 9.5%

합계 2,758 100% 합계 6,146 100%

표 2. ‘머리’와 ‘얼굴’의 유의어의 사용 빈도

표 1에 따르면 신체어 ‘머리’는 전체 빈도수의 98.2%인 2,708개가 사용되었고,유의어인 

‘대가리’는 전체의 2%에 해당되는 50개만 사용되어 사용 빈도가 상대적으로 매우 낮게 나타

났다.신체어 ‘얼굴’은 전체 빈도수의 90.5%인 5,564회 사용되었고,유의어인 ‘낯’은 전체의 

1.7%인 107회가 사용되었고,한자어 ‘체면’은 총 173회가 사용되어 전체의 2.8%로 나타났

다.‘낯짝’,‘안면’,‘면상’,그리고 ‘면목’은 각각 19회,44회,4회와 26회로 그 사용 빈도가 낮

았다.‘꼴’은 전체의 9.5%인 총 582회가 사용되었지만,이전 장에서 언급하였듯이 ‘꼴’의 기

본 의미는 ‘모습’또는 ‘형상’이므로 표 2에 제시된 ‘꼴’의 사용 빈도수가 모두 ‘얼굴’의 의미

로 사용된 경우라고 볼 수 없고,따라서 표 2에 제시된 수치적인 정보만으로 ‘꼴’에 대한 어

떤 의미 있는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10)

3.1. 영어 신체어 ‘head’와 ‘face’의 의미 확장 양상 

본 절에서는 영어 신체어 ‘head’와 ‘face’의 기본 의미가 확장되어 사용되는 양상을 실례

를 통해 살펴보고,이를 ‘상향 지향성’과 ‘전향 지향성’을 통해 각각 설명해보고자 한다.이를 

위해 먼저 영어 신체어 ‘head’와 ‘face’가 어떠한 의미로 사용되는지 실제 말뭉치 용례를 바

탕으로 살펴보자.

10)‘꼴'의 원형 의미는 ‘모습,상태'로 ‘얼굴'의 원형 의미와는 다르지만,‘얼굴값'과 ‘꼴값(꼴깝)'으로 대체되

는 것에서 보듯이,‘얼굴'의 의미가 ‘꼴'의 의미와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해 보인다.따라서 ‘꼴'이 ‘얼굴'이 

가지는 여러 의미들 중 하나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여겨진다.신체어 ‘고개'는 총 2,597

회가 사용되었는데,‘머리'와 ‘얼굴'의 의미로 둘 다 사용될 수 있지만,위아래의 움직임은 ‘머리'를 대신하

여,좌우로의 움직임은 ‘얼굴'을 대신하여 사용되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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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빈도수 비율

머리,두상,대가리,고개 283 56.6%

우두머리,대표자,중요함 82 16.4%

생각,두뇌,이성 49 9.8%

동사 31 6.2%

상호명,프로그램명 10 2.0%

윗부분(상하),앞부분(전후) 10 2.0%

한 사람/마리 전체 7 1.4%

헤어스타일 4 0.8%

기타(얼굴,두통) 24 4.8%

합계 500 100%

표 3. 영어 신체어 ‘head’의 의미 확장 양상

영어 신체어 ‘head’가 내포하는 다양한 의미를 제시한 표 3에 따르면,우리 신체의 일부

인 실제 ‘머리’를 지칭하는 원형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전체의 56.6%인 283개가 사용되었

다.그 다음으로 ‘책임자’또는 ‘중요한 사람’을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된 경우는 전체의 

16.4%에 해당되는 총 82개의 용례가 사용되었다.‘생각’,‘두뇌’그리고 ‘이성’을 나타내는 경

우도 총 49개로 전체의 9.8%를 차지하였다.말뭉치 검색 과정에서 명사로 사용되는 경우만 

검색 추출하였음에도 신체어 ‘head’가 명사가 아닌 동사로 사용된 경우도 총 31개가 검색되

었지만 이는 말뭉치 검색 과정에서 생긴 오류이므로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head’가 실

제 머리가 아니라 어느 한 개체의 ‘전체’를 나타내거나,‘앞부분’을 내포하는 의미로도 각각 

7개가 사용되었다.비록 빈도수가 크지는 않지만 실제 머리가 아닌 ‘헤어스타일’의 의미로도 

사용되기도 하였다.우리의 신체를 상하의 개념으로 표현할 때 ‘머리’는 윗부분을 구현하는

데,예상과는 달리 실제로 ‘머리’가 ‘윗부분’이나 ‘꼭대기’를 나타내는 경우는 겨우 3개에 그

쳐 그 빈도수가 매우 낮게 나타났다.‘head’가 ‘두통’이나 ‘얼굴’등의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

는 매우 드물어 기타로 분류하였다.

이제 이러한 사용 양상을 보여주는 실례를 살펴보자.

(14)Standwithfeethip-widthapartandplaceyourhandsbehindyour

head,elbowsout.

(15)Myeyesshifttofollowhim,butnotmyhead.Icongratulatemyself

onmyrestraint.

(16)Speakingfirst,inspectorJoeResnick,headoftheNYPDsspe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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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igationsdivision.

(17)Itisnothelpfultoletallthisjustfloataroundinmyheadwithout

takingacloserlookandgettinginputfrom anobjectiveperson.

(18)Myhead'sbeeninconstantpainsincetheaccident.

(19)We'resituatedon14,000acresSilverSpurhas500headofcattle,

morethanahundredsheep,and60ofthefinestcow.

(20)Wegottotheheadofthismountainpasswiththisswitchbackroad

goingdownhill.

(21)Isteptotheheadofthetable.

예문 (14)와 (15)에서는 ‘head’가 실제 신체 부위 ‘머리’를 가리키는 원형 의미 그대로 

사용되었다.다만,예문 (14)의 ‘head’는 얼굴이 제외된 머리의 일부를 지칭하는 반면에,예

문 (15)의 ‘head’는 얼굴을 포함한 머리 전체를 지칭한다.이와는 달리 예문 (16)-(21)에 사

용된 ‘head’는 신체 부위 ‘머리’의 원형 의미가 확장되어 사용된 경우이다.예문 (16)에서는 

‘head’가 실제 머리가 아닌 어떤 집단의 ‘두목’혹은 ‘책임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되었는

데,이러한 의미 확장은 상하 지향성이 개념화되는 은유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예

문 (17)에서도 ‘head’가 신체 부위가 아닌 ‘생각’을 의미하는데,이는 은유의 과정을 통해 이

루어진 것이다.예문 (18)에 사용된 ‘head’도 신체부위를 지칭하기보다는 은유의 과정을 통

해 ‘두통’을 의미하는 것으로 의미 확장이 되어 사용된 것이다.예문 (19)에서는 ‘head’가 

‘머리’가 아니라 ‘소 한 마리 전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사용되었는데,이는 일부로써 전체를 

대신하는 환유의 과정을 통해 가능한 것이다.예문 (20)에 사용된 ‘head’는 신체 부위와 상

관이 없는 ‘산의 윗부분’을 지칭하는데,이는 ‘head’가 우리 몸의 윗부분에 위치해 있다는 점

이 산의 구조에 그대로 적용되어 사용되었기 때문이다.즉,몸의 윗부분을 지칭하는 신체어 

‘head’가 은유의 과정을 통해 산의 윗부분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 원형 의미가 확장되어 사용

된 것이다.마지막으로 예문 (21)에서는 ‘head’가 테이블의 윗부분이 아닌 앞부분을 지칭하

는 것으로 사용되었는데,이는 짐승의 경우 머리가 몸의 윗부분이 아닌 앞부분에 위치한 것

으로 분석되는 것과 같은 이치로 사용된 것이다.즉,짐승의 머리의 위치가 은유의 과정을 통

해 테이블의 구조에 그대로 적용되어 테이블의 앞부분을 지칭하는 것으로 그 의미가 확장되

어 사용된 것이다.11)이밖에도 ‘head’가 머리스타일(hairstyle)을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되

기도 하지만,머리카락의 의미로 사용된 경우는 없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확인하였듯이 영어 신체어 ‘head’의 확장 의미는 대부분 상향 

지향성을 나타낸다.‘대표(자)’의 의미로 사용되는 ‘head’는 가장 높은 빈도수를 보이는데,이

11)일반적으로 ‘theheadofthetable’은 회의를 주재하는 사람이나 가장 중요한 사람이 앉는 자리를 지칭

한다(CambridgeAdvancedLearner’sEnglishDiction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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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head’가 다른 신체 부위의 기능을 통제하는 등의 기능적으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즉 신체를 대표하는 신체 부위이고,또한 신체 부위들 중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어 신체

를 대표하는 것으로 상향 지향성의 전형적인 예로 볼 수 있다.그 다음으로 높은 빈도수를 보

이는 확장 의미는 ‘생각,이성’으로 ‘head’부분의 위쪽에 위치하는 ‘뇌’의 작용과 관련되어 

상향 지향성을 잘 반영한다.‘head’가 환유의 과정을 통해 한 개체의 전체를 나타내는 의미

로도 사용될 수 있는 것도 ‘head’의 신체적 위치로 인해 자연스럽게 생긴 ‘head’의 대표성으

로 인해 가능한 것이다.

이제 영어 신체어 ‘face’가 내포하는 다양한 의미를 아래 표 4와 실례를 통해 살펴보자.

의미 빈도수 비율

얼굴,피부,머리,고개 170 34.0%

전체모습,표정,생김새,인물 145 29.0%

동사 95 19.0%

직면 25 5.0%

겉 부분,표면 19 3.8%

앞면,앞부분,머리 방향 13 2.6%

양상,형세,특징 11 2.2%

대표,전체 9 1.8%

기타(체면,상호명) 13 2.6%

합계 500 100%

표 4. 영어 신체어 ‘face’의 의미 확장 양상

위 표 4는 신체어 ‘face’의 원형 의미가 다양한 의미로 확장되어 사용되는 양상을 보여주

는 것이다.신체어 ‘face’가 실제 신체 부위인 머리의 일부 또는 전체를 지칭하는 원형 의미

로 사용된 경우는 전체의 34%에 해당되는 총 170개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었다.또한,

‘face’가 ‘모습,표정,생김새’의 의미로 사용된 경우도 총 145회(29%)로 매우 높은 빈도수를 

보였다.신체어 ‘head’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face’가 동사로 사용된 경우도 전체의 19%인 

95개가 추출되었으나,이는 말뭉치 검색과정에서 생긴 오류로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신

체어 ‘face’가 ‘어떤 것에 직면함’의 의미로 사용된 경우는 총 25(5%)개의 용례가 검색되었

으며,‘겉 부분,표면’을 나타내는 경우도 총 19(3.8%)개의 용례가 검색되었다.‘앞면,머리 

방향’을 의미하는 경우는 총 13개(2.6%)가 사용되었고,어떤 것의 ‘모습,양상’을 나타내는 

의미로 확장된 경우도 총 11개(2.2%)의 용례가 검색되었다.신체어 ‘face’는 환유의 과정을 

통해 ‘사람 전체’를 나타내는 것으로도 그 기본 의미가 확장되어 사용되기도 하는데,총 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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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의 용례가 이러한 의미로 확장되어 사용되었다.신체어 ‘face’는 ‘체면’이나 ‘명칭’을 

가리키는 것으로도 사용되었지만 그 빈도수가 상대적으로 매우 낮아 기타로 분류하였다.신

체어 ‘face’의 다양한 확장 의미를 보여주는 다음 예를 살펴보자.

(22)...makehim outintheshadows,crouchedbesidehisfriend,who

rubbedhisfacewithhispalmsandechoed.

(23)Violetcouldn'twaittoseethelookonhishandsomefacewhenshe

toldhim shewastheretoobtainanannulment.

(24)Brendan'sfaceisplacid.

(25)Thathorrorawokeusfrom oursatiatedslumbers.Inthefaceof

death,wewereforcedtoacceptthefactthatweactuallyneeded

eachother.

(26)Together,thespotscoverednearly0.8percentofthesun'sface,says

ThomasN.WoodsoftheUniversityofColoradoinBoulder.

(27)PrincipalquestionwaswhethercostwasrelevanttotheEPA's

judgment.On itsface,the statute mightseem to block any

considerationofcostand,indeed.

(28)MichelleRobidaux,ontheotherhand,wasafaceinthecrowd.

(29)MattStone,thecreatorsofSouthPark,ashowthatchangedtheface

ofcableTVandiscurrentlyinitssixteenthseason.

예문 (22)는 신체어 ‘face’가 머리의 일부를 지칭하는 원형 의미로 사용된 경우를 보여준

다.반면,예문 (23)에 쓰인 ‘face’는 실제 신체 부위를 나타내는 원형 의미로 사용되지 않고 

‘사람의 생김새’를 나타내는 확장 의미로 사용된 것이다.마찬가지로 예문 (24)에서도 ‘face’

가 ‘표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원형 의미가 확장되어 사용되었고,예문 (25)의 경우는 신체

어 ‘face’가 ‘어떤 것에 직면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의미가 확장되어 사용되었다.예문 (26)에

서는 ‘face’가 태양의 표면을 지칭하는 확장 의미로 사용되었고,예문 (27)에서는 ‘표면상’의 

의미로 확장되어 사용된 것이다.이는 ‘face’가 머리의 앞부분과 겉부분을 지칭한다는 점이 

은유의 과정을 통해 사물의 실제 표면 또는 표면적 특징을 지칭하는 것으로 그 원형 의미가 

확장되어 사용된 것이다.예문 (28)에서는 신체어 ‘face’가 원형 의미로의 얼굴이 아닌 ‘평범

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된 것인데,이는 환유의 과정을 통해 ‘face’가 사람 전체를 

대표하는 것으로 그 의미가 확장되어 사용되었기 때문이다.마찬가지로 예문 (29)에서도 신

체어 ‘face’가 케이블 TV회사의 전체적 특징을 지칭하는 확장 의미로 사용된 것이다.

위 예문을 통한 논의에서 확인하였듯이 신체어 ‘face’의 의미 확장은 대체적으로 전향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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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성을 반영하며 나타난다.즉,전향-후향 지향성에서는 중요한 부분이 ‘전향 지향’으로 나타

나는데,이는 전향 지향이 다른 개체와의 상호작용(interaction)의 방향과 관련이 있기 때문

이다.

3.2. 한국어 신체어 ‘머리’와 ‘얼굴’의 의미 확장 양상 

본 절에서는 한국어 신체어 ‘머리’와 ‘얼굴’의 기본 의미가 어떻게 확장되어 사용되는지를 

‘상향 지향성’과 ‘전향 지향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먼저 '머리'의 각 유의어가 어떠

한 의미로 사용되는지를 표 5에 제시된 실제 말뭉치 용례 조사 결과를 통해 살펴보자.전체 

2,758개의 용례 중 무작위로 500개를 추출하여 의미 확장 양상을 살펴보고,그 결과를 아래 

표 5에 제시하였다.

의미 빈도수 비율

형상,모습,짐승머리 259 51.8%

머리카락 103 20.6%

지능,두뇌 48 9.6%

얼굴,고개 13 2.6%

정신,마음 13 2.6%

눈 13 2.6%

겸손,위신,자존심 12 2.4%

장소 10 2.0%

윗부분 9 1.8%

고민(거리) 6 1.2%

도출 5 1.0%

기타(사람,이성) 9 1.8%

합계 500 100%

표 5. 한국어 신체어 ‘머리’의 의미 확장 양상

위 표 5는 신체어 ‘머리’의 원형 의미가 여러 가지 의미로 확장되어 사용되는 경우를 보

여준다.신체어 ‘머리’는 총 259개(51.8%)의 사용 용례가 사람이나 동물의 ‘형상’이나 ‘모습’

을 지칭하는 의미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었다.또한,신체어 ‘머리’가 머리의 일부인 머리카

락을 지칭하는 경우도 총 103회(20.6%)로 비교적 빈번하게 나타났다.뿐만 아니라,신체어 

‘머리’가 신체 부위 ‘머리’자체를 지칭하지 않고 사람의 지능이나 생각을 나타내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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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된 경우도 총 48개(9.6%)의 경우가 발견되어,다른 확장 의미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용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신체어 ‘머리’는 ‘고개’,‘정신’,‘눈’등을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된 경

우도 13개(2.6%)로 나타났다.또한,‘머리’가 ‘숙이다’와 같은 동사와 함께 사용되어 ‘겸손’을 

나타내는 의미로 그 의미가 확장되어 사용된 경우는 12개(2.4%)로 상대적으로 낮은 빈도수

를 보였다.신체어 ‘머리’가 ‘장소’나 ‘윗부분’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된 용례도 각각 10개

(2%)와 9개(1.8%)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신체어 ‘머리’가 ‘고민’을 나타내는 확장 의미로 

사용되거나 ‘도출’을 지칭하는 것으로 그 의미가 확장되어 사용되기도 하였는데,사용 빈도수

는 각각 6개(1.2%)와 5개(1%)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신체어 ‘머리’가 사람 그 자체를 

지칭하거나 사람의 ‘이성’등을 지칭하는 것으로도 사용되지만,검색된 용례가 상대적으로 매

우 낮아 기타로 분류하였다.

이제 이러한 사용의 예를 보여주는 실례를 보자.

(30)남정네들의 음탕한 시선을 가리기 위해 흰 천으로 머리와 얼굴을 가리고 다니는 

여자들처럼 남자들이 부채를 들고 다니는 목적도 여인들의…

(31)잠시 수굿해 있던 봉선이 머리를 들며 서둘 듯이 입을 연다.

(32)젖은 머리를 드라이로 말리느라 머리칼을 치켜드니 새치가 언뜻언뜻 눈에 띄었

다.

(33)잠시 머리를 굴리다가 연출이 눈을 가늘게 떴다.

(34)과거에는 기분전환을 하고 머리를 맑게 하기 위해서 커피를 마셨지만,

(35)돌이켜보면 조금만 머리를 숙였으면 편할 수도 있었다.

(36)일본의 주요 신문은 이날 1면 머리,혹은 사회면 머리기사로 이 사건을 일제히 

보도했다.

(37)3년을 꾸준히 내 머리를 봐주면서,내가 원하는 스타일과 변화를 원할 때조차 

원하는….

예문 (30)에서는 ‘머리’가 신체 부위 ‘머리’를 가리키는 원형 의미 그대로 사용되었는데,

이때 ‘머리’는 ‘얼굴’을 제외한 신체 부분을 지칭하는 것으로,유의어 ‘고개’로 대체되어 사용

될 수 없다.이와는 달리 예문 (31)에 사용된 ‘머리’는 ‘얼굴’을 포함한 머리 전체 부위를 지

칭하는 것으로,의미의 변화 없이 유의어인 ‘고개’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있다.예문 (32)에서

는 ‘머리’가 신체 부위가 아닌 머리카락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되었는데,신체어 ‘머리’의 

‘머리카락’으로의 의미 확장은 환유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예문 (33)에 사용된 ‘머

리’는 ‘지능’이나 ‘두뇌’를 의미하는데,이러한 신체어 ‘머리’의 의미 확장은 은유의 과정을 통

해 이루어진 것이다.예문 (34)에 사용된 ‘머리’는 ‘정신’이나 ‘마음’을 맑게 한다는 의미로 사

용되어,신체 부위를 나타내는 원래의 의미에서 그 의미가 확장되어 사용된 것이라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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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예문 (35)에 쓰인 ‘머리’는 신체 부위를 지칭하기 보다는 ‘자존심’을 의미하는 것으로 의

미 확장이 되어 사용된 것이다.즉,‘머리를 숙이다’는 ‘자존심을 버리다’또는 ‘겸손하게 행동

하다’정도로 그 의미가 확장되어 사용된 것이다.예문 (36)에서는 신체어 ‘머리’가 신체 부위

와 상관이 없는 신문의 윗부분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되었는데,이는 ‘머리’가 우리 몸의 윗

부분에 위치해 있다는 점이 신문의 구조에 그대로 적용되어 사용되었기 때문이다.즉,신체어 

‘머리’가 몸의 윗부분을 지칭한다는 점이 은유의 과정을 통해 신문의 윗부분을 지칭하는 것으

로 의미가 확장되어 사용된 것이다.예문 (37)에서는 ‘머리’가 신체부위나 머리카락을 지칭하

는 것이 아니라 ‘머리 스타일’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된 용례라고 할 수 있다.위 예문에서 

볼 수 있듯이 신체어 ‘머리’의 기본 의미는 은유와 환유의 과정을 통해 다양한 의미로 확장되

어 사용된다.

이러한 통계와 예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머리’의 의미 확장 양상은 상향 지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형상,모습’등 공간적 지향성을 갖기 힘든 경우가 가장 높은 빈도수

를 나타내지만,그 다음으로는 ‘머리’가 ‘머리카락’으로 지칭하는 빈도가 가장 높으며,이것은 

머리 부분 중에서 상향 지향성을 갖는 전형적인 예로 볼 수 있다.물론 이런 지향성은 ‘머리’

와 ‘머리카락’의 음성적 유사성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그 음성적 유사성도 공간

적 지향성이 기저에 있다고 볼 수 있다.그 다음 높은 빈도를 나타내는 개념은 ‘지능,두뇌,

생각’으로 ‘머리’부분의 위에 위치하는 ‘뇌’의 작용과 관련되어 상향 지향성을 잘 나타낸다.

이 외에도 ‘정신,마음’등 ‘뇌’의 작용과 관련된 범주들도 볼 수 있다.

이제 ‘얼굴’의 의미 확장 양상을 검토해 보자.신체어 ‘얼굴’의 전체 사용 용례 5,940개 

중에서 총 500개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머리’부위의 앞부분을 지칭하는 ‘얼굴’의 원형 의미

가 어떻게 확장되어 나타나는지 살펴보았고,그 결과를 아래 표 6에 제시하였다.

의미 빈도수 비율

표정 154 30.8%

머리,얼굴(추상적,물리적) 129 25.8%

모습,생김새 86 17.2%

이름,대표성,이미지,정체,부끄러움 67 13.4%

전체모습,사람 61 12.2%

기타 3 0.6%

합계 500 100%

표 6. 한국어 신체어 ‘얼굴’의 의미 확장 양상

위 표 6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신체어 ‘얼굴’이 ‘표정’의 의미로 사용된 경우는 총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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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30.8%)로 가장 높은 빈도수를 보였고,‘머리'나 ‘얼굴'부위를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된 경

우도 총 129회(25.8%)로 높은 빈도수를 보였다.또한,신체어 ‘얼굴’이 사람의 ‘모습’이나 ‘생

김새’를 나타내는 경우는 총 86개(17.2%)가 사용되었고,어떤 것을 대표하거나 이미지를 표

현하는 경우,즉 ‘얼굴’이 ‘대표성’의 의미로 확장된 경우도 총 67개(13.4%)의 용례가 검색되

었다.신체어 ‘얼굴’은 사람 전체를 나타나는 것으로 그 의미가 확장되기도 하는데,총 61개

(12.2%)의 ‘얼굴’용례가 이러한 의미로 확장되어 사용되었다.위 다섯 부류의 의미로 사용되

지 않은 경우는 총 3개(0.6%)로 매우 적어 기타로 분류하였다.다음은 신체어 ‘얼굴’의 의미 

확장 양상을 보여주는 구체적 예문이다.

(38)2회 초 무사 2루에서 조금은 굳은 얼굴로 첫 타석에 들어섰다.

(39)지난 겨울리그서 다시 얼굴을 내민 최위정은 3점 슛 4개 포함,16점을 적시에 

터뜨렸다.

(40)그리고 상전이 꾸짖듯 말하는데도 그 아이는 눈길만 떨굴 뿐 얼굴은 곧게 들고 

있었다.

(41)경지는 찬물에 비누 거품을 내어 땀으로 범벅이 된 얼굴을 대충 씻었다.

(42)젊었을 적엔 꽤 고왔을 얼굴이다.

위 예문 (38)에 사용된 신체어 ‘얼굴’은 머리의 일부를 지칭하는 얼굴의 원형 의미로 사

용되지 않고,사람의 ‘표정’을 나타내는 확장 의미로 사용된 것이다.이는 사람의 ‘얼굴’이 실

제로 굳을 수 없고,‘얼굴’을 ‘표정’으로 교체하였을 때 의미에 변화가 전혀 없다는 사실이 이

를 잘 보여준다.예문 (39)에 쓰인 신체어 ‘얼굴’도 단순히 얼굴 부위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

니라 사람 전체를 지칭하기 위해 사용된 것이다.즉,머리의 일부를 지칭하던 신체어 ‘얼굴’의 

원형의미가 확장되어 사용된 용례로 분석된다.예문 (40)에 제시된 ‘얼굴'은 ‘얼굴’을 포함하

는 ‘머리’전체를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는데,이는 의미의 변화 없이 ‘얼굴’이 ‘머리’로 대

체된다는 점에서 확인된다.예문 (41)은 ‘머리’부분에서 ‘얼굴’에 해당되는 부분을 지칭하는 

용례,즉 ‘얼굴’의 원형 의미로 사용된 용례이며,‘머리’나 ‘표정’과 같은 어휘로는 대체되지 

않는다.예문 (42)의 ‘얼굴’은 ‘얼굴’자체가 실제로 부드럽고 곱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모

습’또는 ‘생김새’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그 의미가 확장되어 사용된 것이다.즉,신체 부위를 

지칭하는 '얼굴'의 기본 의미가 확장되어 사용된 용례인 것이다.

이러한 논의에서 알 수 있듯이 신체어 ‘얼굴’의 확장 의미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내

는 범주는 ‘표정’으로 전향 지향성을 잘 나타낸다.상향-하향 지향성과는 달리,전향-후향 지

향성에서 중요한 부분인 ‘전향’은 상호작용(interaction)의 방향과 관련되고,후향은 상호 작

용을 위한 ‘기초’나 ‘기반’의 기능을 담당하며,이러한 차이는 영어의 ‘front-back’의 의미 확

장 양상에서 잘 나타난다.또한 코퍼스 자료상에 나타난 ‘표정’,‘모습,생김새’,‘이름,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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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성’등은 상호작용을 위한 작용으로서 전향 지향성을 잘 나타낸다.

4. ‘얼굴’의 유의어들의 연상적 의미 양상

앞서 살펴보았듯이 영어 신체어 ‘head/face’와 한국어 신체어 ‘머리’는 유의어의 종류와 

빈도수가 매우 한정되어 있어,본 연구에서는 논의하지 않겠다.본 장에서는 ‘얼굴’의 유의어

들 간의 연상적 의미 측면에서의 각기 다른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즉,‘얼굴’유의어들은 

가치중립적 신체어인 ‘얼굴’에 비해 부정적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 사용되거나 혹은 ‘얼굴’에 

비해 보다 특성을 나타내거나 추상적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다는 점을 보이고자 한다.

먼저 ‘얼굴’의 유의어인 ‘낯’의 연상적 의미 양상을 아래의 표 7을 통해 살펴보자.

의미 빈도수 비율

사람(익숙함) 28 26.2%

심리상태(부끄러움,수줍음,당황함) 19 17.8%

평판,명예,체면,뻔뻔함 18 16.8%

표정 12 11.2%

머리의 앞면 8 7.5%

생김새,성격 5 4.7%

기타 17 15.9%

합계 107 100%

표 7. 한국어 신체어 ‘낯’의 의미 확장 양상

위 표 7에 따르면 ‘얼굴’의 유사어인 ‘낯’은 머리의 일부분인 신체 부위가 아니라 ‘익숙한 

사람’,‘부끄러움,수줍음’,‘평판,명예,체면’등의 추상적 의미를 전달하는 경향이 있다.‘익

숙한 사람’을 지칭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는 전체 107개의 용례 중 총 28개(26.2%)가 이

러한 용도로 사용되어 사용되었다.또한,‘낯’은 부끄러움이나 수줍음 등의 사람의 심리상태

를 나타내는 것으로도 사용되었는데,총 19개(17.8%)의 ‘낯’의 용례가 이러한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었다.신체어 ‘낯’이 사람의 평판이나 명예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도 총 

18개(16.8%)가 있었고,‘표정’의 의미로 사용된 ‘낯’도 총 12개(11.2%)가 확인되었다.신체

어 ‘얼굴’의 원형 의미인 ‘머리의 앞면’으로 사용된 ‘낯’의 용례는 총 8개(7.5%)로 다른 용례

에 비해 사용 빈도수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았다.‘얼굴’이 ‘표정’의 의미로 가장 빈번하게 사

용되는 반면에 ‘낯’은 ‘익숙함’,‘부끄러움’,‘평판’등의 주관적 평가와 관련되는 의미로 확장

되었다.다음은 ‘낯’의 기본 의미가 확장되어 다양하게 사용된 경우를 보여주는 예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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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그녀는 두 손바닥으로 낯을 가려버렸다.

(44)어쩐지 대문 안으로 들어선 아주머니가 낯이 익었던 것 같다고 중얼거리며…….

(45)무슨 낯으로 남 앞에서 웃고 살겠노?

(46)아버지의 낯을 봐서라도,

(47)그때야 윤희도 곤혹스러운 낯을 지었다.

예문 (43)에서는 신체어 ‘얼굴’의 유사어로 사용된 ‘낯’이 머리의 앞부분인 실제 신체 부

위를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되었는데,이는 ‘낯’이 ‘얼굴’의 원형 의미 그대로 사용된 것이다.

이와는 달리 예문 (44)에서는 ‘낯’이 머리의 전면부가 아니라 ‘익숙함’또는 ‘익숙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으로 그 의미가 확장되어 사용되었다.반면 예문 (45)에서는 ‘낯’이 신체 부위가 

아니라 ‘뻔뻔함’의 의미로 사용되었고,예문 (46)의 ‘낯’은 머리의 일부가 아닌 ‘체면’또는 

‘명예’를 나타내는 것으로 사용되었다.또한 예문 (47)에 사용된 ‘낯’은 ‘표정’을 나타내는 것

으로 ‘얼굴’의 원형 의미가 확장되어 사용되는 경우를 보여주는 용례이다.

신체어 ‘얼굴’의 또 다른 유의어로 ‘낯짝’이 사용되기도 한다.다음 표는 ‘낯짝’의 연상적 

의미 양상을 보여준다.

의미 빈도수 비율

머리의 앞면 9 47.4%

뻔뻔함,양심 4 21.1%

표정 3 15.8%

평판,명예 등 3 15.8%

합계 19 100%

표 8. 한국어 신체어 ‘낯짝’의 의미 확장 양상

위 표 8을 통해 말뭉치 용례 검색 결과 총 19개의 ‘낯짝’이 ‘얼굴’의 대용어로 사용되었음

을 확인할 수 있다.19개의 용례 중에서 9개의 용례는 신체의 ‘머리’의 앞부분을 지칭하는 것

으로 사용되었으나,그 지칭은 부정적 내포 의미로 사용되었다.또한,사람의 ‘표정’이나 ‘뻔

뻔함’을 나타내는 의미로도 사용될 수 있는데,총 19개의 용례 중에서 각각 3개의 용례가 이

러한 의미로 사용되었다.‘얼굴’과는 달리 ‘낯짝’은 ‘생김새,성격’혹은 ‘심리상태,익숙함,대

표성’을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된 용례는 발견되지 않았다.하지만,위 표 5에 제시된 의미 이

외의 용도로,즉 기타의 용도로 분류된 용례는 총 4개가 있었지만,각 경우에 대한 빈도수가 

너무 작아 따로 분류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어 ‘기타’로 분류하였다.다음은 ‘낯짝’의 실제 사

용 용례이다.



104∣ 김태호·박기성

(48)그자에게 갖다 바친 돈이 그동안 얼마였던가를 생각하니 그의 허여멀건 낯짝을 

재떨이로 후려쳐주고 싶은 충동으로 몸이 떨렸다.

(49)...그 말에 현감이 어이없다는 낯짝으로 한참이나 차사원을 쳐다보다가

(50)어제?“어제 언제요?낮에요?”“힝,지들도 낯짝이 있지.어떻게 벌건 대낮에 

호텔에 가노?밤에 그랬재.”

(51)하긴 그렇다.그리고 은근히 어떤 여편네가 뻔뻔한 낯짝을 들고 죽은 마누라 첫 

제사가 돌아오기도 전에 들어섰는지 알아보고 싶지 

예문 (48)에서는 신체어 ‘낯짝’이 머리의 앞면인 얼굴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되었고,예

문 (49)의 경우는 표정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되었다.예문 (50)의 경우는 ‘낯짝’이 양심을 

나타내는 것으로,또 예문 (51)의 경우는 뻔뻔함을 가리키는 것으로 사용되었다.

신체어 ‘얼굴’의 또 다른 유의어인 ‘안면’의 연상적 의미 양상을 아래 표 9에 제시하였다.

의미 빈도수 비율

관계 28 63.6%

머리의 앞면 13 29.5%

표정 3 6.8%

합계 44 100%

표 9. 한국어 신체어 ‘안면’의 의미 확장 양상

위 표 9에 따르면 ‘얼굴’의 동의어인 ‘안면’이 사용된 경우는 총 44개의 용례가 검색되었

다.이 중에서 신체어 ‘안면’은 ‘얼굴’의 원형 의미인 ‘머리의 앞면 부위’를 지칭하는 것보다는 

‘관계’라는 추상적 의미를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었다.또한,‘안면’이 표정을 가리키는 것으로 

사용된 경우도 총 3개의 용례가 검색되었다.

신체어 ‘얼굴’의 또 다른 유의어인 ‘체면’의 연상적 의미 양상을 아래 표 10에 제시하였

다.

의미 빈도수 비율

위신 171 98.8%

생김새,모습 2 1.2%

합계 173 100%

표 10. 한국어 신체어 ‘체면’의 의미 확장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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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뭉치 검색 결과 총 173개의 ‘체면’용례가 검색되었고,‘생김새’또는 ‘모습’을 나타내

는 2개의 용례를 제외한 모든 용례가 ‘위신’을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다.이는 ‘얼굴’의 동

의어인 ‘체면’이 ‘위신’이외의 의미로는 확장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낸다.이처

럼 ‘체면’은 거의 전부 추상적 의미나 특성을 나타낸다.다음 예문은 ‘위신’의 의미로 사용된 

‘체면’의 실제 쓰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52)점잖은 체면에 무슨 짓을 하라는 거냐?

예문 (52)에 사용된 ‘체면’은 사람의 ‘위신’또는 ‘자존심’을 지칭하는 것으로 신체어 ‘얼

굴’의 기본 의미가 아니라 확장된 의미로 사용된 것이다.이는 ‘얼굴’이 사람을 대표하는 의미

로 사용되는 이유로 유의어 ‘체면’이 ‘얼굴’의 기본 의미에서 확장된 의미인 ‘위신’을 지칭하

는 것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다.

이제 신체어 ‘얼굴’의 또 다른 유의어인 ‘면목’의 연상적 의미 양상을 살펴보자.

의미 빈도수 비율

위신,부끄러움 22 88.0%

생김새,모습,가치 3 12.0%

합계 25 100%

표 11. 한국어 신체어 ‘면목’의 의미 확장 양상

말뭉치 검색 결과 ‘면목’은 총 25개의 용례가 추출되었고,그 중 88퍼센트인 22개의 용례

가 ‘위신’의 의미로 확장되어 사용되었고,사람의 ‘생김새’나 ‘모습’을 지칭하는 경우는 단 3

개만 검색되었다.이는 ‘체면’의 쓰임과 매우 흡사하게 주로 추상적인 의미나 특성을 나타낸

다고 할 수 있다.다음 예문을 살펴보자.

(53)그러나 식구들에게는 볼 면목이 없어 몰래 방안에서 열병앓이 하느라 고생을 했

었다.

(54)이 세 분야를 통해서 자유민주주의자로서 그리고 민족주의자로서 장준하의 면목

을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예문 (53)에서는 ‘면목’이 ‘위신’(혹은 ‘부끄러움’)을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되었고,예문 

(54)에서는 ‘면목’이 사람의 진짜 모습 또는 가치를 나타내는 것으로 사용되었다.즉,두 경우 

모두 ‘얼굴’의 기본 의미가 아닌 확장 의미로 사용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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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얼굴’의 또 다른 유의어인 ‘면상’에 대해 살펴보자.말뭉치 검색 결과 총 4개의 용

례만이 검색되었는데,4개의 용례 모두 ‘얼굴’의 원형 의미인 ‘머리의 앞면’을 지칭하는 의미

로만 사용되었지만,부정적 연상 의미로 사용된다.

의미 빈도수 비율

머리의 앞면 4 100%

합계 4 100%

표 12. 한국어 신체어 ‘면상’의 의미 확장 양상

신체어 ‘얼굴’의 유의어 ‘면상’의 예는 다음과 같다.

(55)청년 하나가 들고 있던 횃불을 김진봉의 면상에 겨누면서 불시에 육박해 들어갔

다.

위 예문 (55)에 사용된 신체어 ‘면상’은 ‘얼굴’의 기본 의미인 ‘머리의 앞면’을 지칭하지만 

부정적 의미를 갖는다.이제 또 다른 유의어인 ‘꼴’의 연상적 의미에 대해 살펴보자.

의미 빈도 비율

상태,상황 122 61.0%

정도 52 26.0%

물리적 생김새,모습,형태 26 13.0%

합계 200 100%

표 13. 한국어 신체어 ‘꼴’의 의미 확장 양상

신체어 ‘얼굴’의 대용어로 ‘꼴’이 사용되기도 하는데,총 200개의 용례가 말뭉치 조사를 

통해 검색되었다.표 13에 따르면 ‘꼴’의 쓰임 중에서 총 122개가 어떤 ‘상태’나 ‘상황’을 지

칭하는 용도로 사용되었고,‘정도’를 나타내는 용도로 총 52개의 용례가 사용되었다.마지막

으로 물리적 신체의 모습이나 형태를 지칭하는 표현으로는 총 26개의 용례가 사용되었다.하

지만 ‘꼴’이 ‘얼굴’을 지칭하는 의미로는 사용되지 않았다.다음은 ‘꼴’의 사용 양상을 보여주

는 예이다.

(56)묵묵부답했던 결과가 오늘의 이 꼴을 낳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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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이제 처녀꼴이 박히기 시작한 금순 네를 데리고 그날도 지왓골댁은 시루봉 기슭

으로 나무를 하러.

(58)꼴에 방세는 몇 달씩 밀리면서,

예문 (56)에 사용된 ‘꼴’은 의미의 변화가 없이 ‘상태’나 ‘상황’으로 교체 사용이 가능하

고,예문 (57)에 사용된 ‘꼴’은 ‘모습’으로 교체 사용이 가능하다.예문 (58)에서 사용된 ‘꼴’

의 경우는 ‘주제’또는 ‘위치’의 의미로 사용된 경우다.위 예문을 통해 ‘꼴’이 ‘얼굴’로 대체

되어 사용될 수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이는 ‘얼굴’의 확장 의미가 ‘꼴’이 내표하는 의미와 같

거나 유사할 수 있지만,기본적으로 ‘꼴’이 ‘얼굴’의 유의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영어와 한국어 신체어 ‘head/머리’와 ‘face/얼굴’의 다의성이 어떻게 의

미 확장을 하였는지에 대한 가정을 코퍼스 자료 분석을 통해 밝히고자 하였다.먼저 두 신체

어의 다의성은 은유와 환유라는 인지 과정을 통한 경험의 구현 양상임을 주장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경험의 구현 양상을 통한 의미의 확장 과정도 공간적 지향성을 통해 이루어진

다고 가정하고,두 신체어의 의미 확장을 공간적 지향성의 관점에서 설명하고자 하였다.

‘head/머리’의 의미 확장은 상향 지향성의 관점에서 ‘face/얼굴’의 지향성은 전방 지향성의 

관점에서 이해하고자 하였으며,이에 부합하는 코퍼스 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영어와 한

국어의 두 신체어 ‘head/머리’와 ‘face/얼굴’의 의미 확장은 기본적으로 같은 양상으로 나

타나지만,서로 다른 문화에서 접하게 되는 일상 경험이 다른 이유로 신체어를 통한 일상 경

험의 구현도 다소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또한 한국어 신체어 ‘얼굴’과 ‘얼굴’의 유의어들

의 연상적 의미 차이를 분석하고자 하였다.‘얼굴’에 비해 ‘얼굴’의 유의어들은 부정적 가치를 

전달하거나,특성적 의미나 추상적 의미를 전달하는 경향을 가진다는 점을 코퍼스 자료 분석

을 통해 밝히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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